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쏘울부스터EV 현대차의코나EV

경기침체에도친환경차잘나간다

현대기아차EV올들어 1만249대계약

쏘울부스터EV 3416대계약인기

충전주행거리 자율주행기술등한몫

1년만에7년치판매량돌파시장주도

볼트전기차(EV)

전기차를비롯

한 친환경차가 인기 질

주를하고있다.경기침체에도올

해국내외에서판매가증가하는등시

장 을이끌어가는모양새다.

◇두달만에…= 25일현대기아차에따르면

올 들어 현재까지 전기차(EV) 계약 대수가 1만

249대로, 두달만에 1만대를돌파했다. 지난한해

현대기아차가국내에서판매한전체전기차대수(2만

1986대)의46.6%에이른다.

또지난해국내에서판매된전기차가 2만7943대인점을

감안하면두달만에1년치판매량의절반을달성한셈이다.

차종별로는 코나 일렉트릭의 계약 건수가 4055대로 가장

많았다.코나일렉트릭의경우지난해1만1193대가팔려국내

전기차모델중가장많이팔렸다.

기아차광주공장이전량생산하는신형쏘울부스터 EV의

경우출시전임에도, 디자인개선주행가능거리확대첨단편

의안전사양등을갖추면서 3416대의계약이진행될정도로

인기가높았다.쏘울부스터EV의올해예상생산량이 2000

대인만큼목표량을훌쩍넘어선셈이다. 니로 EV가 2187

대,아이오닉일렉트릭이591대계약됐다.

지난해 판매실적 대비계약진도율을계산하면니로

(125.3%)는이미100%를넘겼고쏘울은99.5%를기

록했다.

두달만에지난해판매된실적수준의계약이

이뤄지면서올한해전기차가시장을주도

할것이라는전망도나오고있다.

여기에 획기적으로 개선한 1회

충전주행거리와다양한자율

주행 보조 기술

등도 시장 판매

량을 늘리는데 한몫을

하고 있다. 신형 쏘울 EV는 1회

충전시 386㎞를달려기아차전기차

중최장의주행거리를갖췄다. 코나일렉트

릭의경우 1회충전거리가 406㎞에이르고니

로EV는 385㎞를달성했다.

올해출시예정인더뉴아이오닉일렉트릭도기존

모델보다배터리용량과동력성능, 1회충전주행거리

등을대폭강화해선보일것으로알려졌다.

◇전기차시장, 1년만에7년치판매량을넘어서=국내전

기차는지난 2011년부터지난 2017년까지 2만5593대가팔

렸다. 지난한해팔린전기차가 2만 7943대인것을감안하면

7년치판매량을 1년만에넘어선것으로, 국내전기차시장이

급성장하고있는점을엿볼수있다.

올해도비슷하다.환경부가내놓은올해친환경차보급계획

에따르면지난해보다76%가늘어난5만7000대수준이다.전

기차(승용차) 보급물량이 4만2000대, 수소전기차 4000대,

플러그인하이브리드 1만대등이다.

업계에서는 국내 전기차 중 현대기아차의 점유율이

78.7%에달하는점을감안하면올해전기차판매목표량

도가뿐히넘길것으로예상하고있다.

다른자동차업계도전기차판매가늘어날것으로기

대하고있다. 쉐보레도지난2017년과지난해계약

을개시한당일완판기록을세운볼트EV가올

해도 판매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지난해

(5000대)보다도입물량을늘린상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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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대차투싼독일서가장경쟁력있는SUV

현대차투싼이독일에서가장경쟁력있는준

중형스포츠유틸리티차(SUV)로선정됐다.

25일 현대차에 따르면 독일의 유력 자동차

잡지아우토빌트(Auto Bild)가최근C-SUV

차급 3종을대상으로한평가결과, 투싼이가

장높은점수를받았다.

C-SUV는 유럽에서 SUV를 나누는 A부터

E까지의 차체 크기별 분류중세번째차급으

로,국내분류로는준중형SUV에해당한다.

아우토빌트는이번평가에서투싼과마쓰다

CX-5, 르노카자르등세가지경쟁차종을놓

고▲차체▲엔진▲주행성능▲연결성▲친환

경성▲편의성▲경제성등7개부문52개항목

을평가했다.

투싼은 750점 만점에 524점을 얻어 CX-5

(522점)와카자르(510점)를제치고 1위에올

랐다.

항목별로 보면 투싼은 실내 개방감적재견

인하중품질가속성능제동후석시트 안락감

등에서가장높은점수를획득했다.

한국GM다마스 라보캠페인

한국지엠(GM)이경

상용차 다마스와 라보

구매 고객을 대상으로

마케팅 캠페인을 벌인

다.

한국GM은오는 4월

15일까지 다마스와 라

보계약고객을대상으

로차량과관련된 나만

의특별한스토리를공

모,우수작으로선정된고객(대상)에게최대500만

원을지원한다.

최우수상 수상자에 200만원, 우수상에는 100만

원상당의차량랩핑서비스, 야외배너, 로고디자

인제작등사업마케팅에필요한지원금을제공할

계획이다.

캠페인참여를원하는고객은다마스및라보차

량과 연계된 자신만의 독특한 사연을 쉐보레 홈페

이지등을통해자유형식으로제출하면된다. 당첨

자는5월3일홈페이지에서발표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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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월부터7자리자동차번호판발급

위변조방지홀로그램등새겨

올해 9월부터는 7자리로늘어난자동차번호판

을발급받을수있게된다. 또번호판왼쪽에는청

색바탕에국가를상징하는태극문양과위변조를

방지하기 위한 홀로그램, 대한민국의 영문 표기

약칭인 KOR 이새겨진다.

밤에도 번호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번호판

재질은반사필름으로바꾼다.

국토교통부는최근이같은내용이담긴 자동차

등록번호판등의기준에관한고시 개정안을홈

페이지에고시했다.

국토부는자동차등록번호소진에따라작년7

월부터여론수렴과전문가검토,공청회,국민선

호도조사, 공공디자인위원회검토등을거쳐작

년말새자동차번호체계를확정했다.

이번고시는새번호판규격과구체적인색상,

숫자및글자크기등세밀한부분까지도최종적

으로확정한것이다.

새번호판은앞에숫자한자리를추가해 3자리

숫자+한글+4자리숫자 형태가된다. 이를통해

2억개 이상의 번호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됐

다. 앞자리가3자리로늘어나면차량용도에따라

119, 112같은특수번호를표시할수있는등다

양한활용이가능하다.

번호판디자인도손질해바탕색의경우지금처

럼흰색을사용하되왼쪽에새로추가되는태극문

양과홀로그램등은눈에잘띄도록청색을사용

한다.

홀로그램은미등록등불법차량의번호판위변

조를방지하기위한것으로정면에서는잘보이지

않고 비스듬한 각도로 보거나 빛을 비출 경우에

식별이가능하다. 새자동차번호판은 9월 1일부

터발급하되, 운전자의희망에따라현행페인트

식번호판과새번호판중에선택할수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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